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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0월 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8.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 2021. 10. 7.(목)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

담당과장 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 담 당 자 곽슬기 사무관(044-203-4866)

산업부, 제2회「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제도 

아시아포럼」개최

- 아시아 통상법 전문가들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10월 8일(금) 상소기구 기능 

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

모색하기 위해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」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.

ㅇ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, 싱가포르,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

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,

ㅇ 이들은 미-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,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 

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,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

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.

<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요 >

∙ 일시 / 장소 : 2021.10.8.(금) 9:30∼11:30 / 서울, 싱가포르, 미국 등 (화상회의)

∙ 주제: 미-중 분쟁의 WTO 규범 내 해결 / WTO 분쟁해결제도의 미래

∙ 참 석 : 산업통상자원부김정일신통상질서전략실장, 정부학계법조계 50여명

(사회) 안덕근 교수(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)

(토론자) Julia Qin 교수(웨인주립대학교), 조성준 교수(시카고-켄트대법대),

Yuka Fukunaga 교수(와세다대학교), Henry Gao(싱가포르경영대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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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“WTO 분쟁해결체제는

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

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·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

봉착했다”고 진단하고,

ㅇ “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

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”며,

“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

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□ 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」은 올 상반기(5月) ❶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

및 효력, ❷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, 향후에도 연 

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통상분쟁대응과 곽슬기 사무관(☎ 044-203-48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